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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성운君의 논문을, 제 3 회 유엔논문경연대회의 제출작으로서 추천합니다. 저는 

동경대학 법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자이며, 강성운君은 저희 법학부 4 학년에 

재학중인 학생입니다. 

 

제가 알고 있기로, 강군은 1999 년 일본에 온 이후로 조국 한국이 안고 있는 모순을 

극복하기 위해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, 대학에서의 공부와 

정치현장에서의 학습 양면에 충실해 왔습니다. 비록 언어 문제상 완벽하였다고는 할 수 

없으나, 대학에서의 성적 또한 정치학 계통의 과목을 중심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

있습니다. 

 

여기에 제가 특별히 기록하고자 하는 바는, 일본의 각 방면에서 강군이 거둔 

활약입니다. 2000 년도에는 닛산자동차 주식회사가 후원하는 NPO Learning Fellow 에 

선발된 바 있습니다. 이를 계기로 3 년간, 일본의 국제적인 정치가 교류를 주도하는 

재단법인인 일본국제교류센터(JCIE)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.  

 

여기에 더하여 2003 년 1 월에는, 일본을 주도하는 리더를 위한 전문지인 éThe 
Initiative(선택)û에, 일본과 북한의 외교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논한 강군의 논문이 
게재된 바 있습니다. 대학생이 쓴 논문이 게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, 이는 

강군의 논문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.  

 

또한 2003 년 11 월에는 오자키 유키오 배쟁탈 청년연설대회에 유일한 외국인으로서 

참가하여, 타대학 일본인 대표들을 제압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니, 이는 

강군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에 특출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.  

 

이번에 귀대회에 제출하는 본 논문에도, 강군의 지적(知的) 의욕과 경험에 근거한 

설득력이 강하게 녹아 들어있습니다. 또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전략도 구체적으로 

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래에 귀국의 지도자로서 가져야만 할 필수의 자질인 

지적(知的)으로 유연한 자세가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강한 인상으로 

남아 있습니다.  

 

상기의 이유로, 강군의 논문을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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